
우리를�가족�삼아�주신�하나님

� � � 오늘� 말씀은� 하나님께서� 우리의� 가족이� 되어� 주시겠다는� 약속의� 말씀입

니다.� 우리가� 이� 땅에� 살면서� 가족을� 이루는� 것은� 참으로� 복되고� 아름다운�

일입니다.� 그런데� 하나님께서� 우리의� 가족이� 되어� 주시는� 것은� 이보다� 더�

복되고� 아름다운�일입니다.� 성경은� 우리에게�이러한� 복을� 약속합니다.

� � � 5절에서� “하나님은� 고아들의� 아버지이며� 과부들을� 돕는� 재판관”이라고�

말씀하십니다.� 고아와� 과부는� 사회적� 약자를� 통틀어서�표현하는� 단어입니다.�

이처럼� 하나님은�언제나� 어려운� 사람들을�돌보시고�지키는� 분이십니다.�

� � � 6절에서는� 하나님께서� “외로운� 사람들에게�머무를� 집을� 마련해� 주시고,� 갇

힌� 사람들을�풀어� 내셔서,� 형통하게� 하신다”고� 말씀하십니다.� 사회적으로� 볼� 때�

힘이� 없고� 연약한� 사람들을� 하나님은� 그냥� 내버려� 두시지� 않는다는� 것입니다.�

그들을� 돌보시고,� 그들의� 삶을� 책임지시고,� 그들을� 인도하시겠다는� 약속의� 말씀

입니다.�

� � � 그렇다면� 성경에� 나오는� 고아,� 과부,� 외로운� 사람,� 갇힌� 사람은� 오늘날� 누구

를�이야기�할까요?

� � �첫번째는� 우리입니다.� 죄로� 인해� 하나님을� 알지� 못하고,� 정욕에� 갇혀� 살던�

우리를� 하나님은� 자녀� 삼아� 주셨습니다.� 당신의� 아들을� 통해� 죄의� 세력에서� 우

리를�풀어내실�뿐�아니라�형통하게�하셨습니다.�이것이�우리에게�주어진�놀라운�

은혜입니다.

� � � 그러나�동시에�하나님은�우리를�통해�이�땅의�힘없고�연약한�이웃들의�아버

지가� 되어� 주십니다.� 그저� 우리만� 하나님을� 믿고� 구원� 받아� 형통한� 삶을� 살게�

되었다고� 기뻐한다면� 아직� 아버지의� 뜻을� 다� 알지� 못하는� 것입니다.� 하나님은�

아무것도� 아닌� 우리를� 가족으로� 삼아주신�것처럼� 우리를� 통해� 여전히� 하나님을�

알지� 못하는� 사람을� 가족으로� 품으시길� 원하십니다.� 우리가� 복의� 통로가� 되어�

받은�복을�이�땅에�흘려보내길�원하십니다.�

� � � 우리� 모두가� 받은� 은혜에� 감사할� 줄� 알고� 나아가� 받은� 복과� 은혜를� 어려운�

이웃들에게�나눌�줄�아는�그런�하나님의�자녀로�살아가길�간절히�소망합니다.



예배순서 성경봉독 시편� 68편� 4-6절

예배초청 인 도 자 4 하나님을� 찬양하여라.� 그의� 이름을� 노래하여라.� 광야에서� 구름� 수레를� 타고� 오시는�

분에게,�소리�높여�노래하라.�주님의�이름을�찬양하며�그�앞에서�크게�기뻐하여라.

오늘은�우리� 민족� 고유의� 명절,� 추석입니다.

다함께� 감사의�마음으로�하나님께�영광을� 올려드리며

가정예배를�드리겠습니다.

5 그�거룩한�곳에�계신� 하나님은�고아들의�아버지,� 과부들을�돕는�재판관이시다.

6 하나님은,� 외로운�사람들에게�머무를�집을�마련해�주시고,� 갇힌�사람들을�풀어�내셔

서,�형통하게�하신다.�그러나�하나님을�거역하는�사람은�메마른�땅에서�산다.

찬 송 넓은�들에� 익은� 곡식� (찬� 589장) 다 같 이

설 교 우리를�가족�삼아�주신�하나님
1. 넓 은 들 에 � 익 은 곡식 � 황 금물결 � 뒤 치며

어디든지 � 태 양 빛에 � 향 기진동 � 하 도다

찬 송 사철에�봄바람� 불어� 잇고� (찬� 559장)2. 추 수 할 것 � 많 은 때에 � 일 꾼매우 � 적 으니

열심있는 � 일 꾼 들을 � 주 여보내 � 주 소서

1. 사철에� 봄바람� 불어잇고� 하나님� 아버지� 모셨으니

믿음의� 반석도� 든든하다� 우리집� 즐거운� 초간이라
3. 먼 동 틀 때 � 일 어 나서 � 일 찍들에 � 나 아가

황혼때가 � 되 기 까지 � 추 수 하게 � 하 소서

2. 어버이� 우리를� 고이시고� 동기들� 사랑에� 뭉쳐있고

기쁨과� 설움도� 같이하니� 한간의� 초간도� 천국이라
4. 거 둬 들 인 � 모 든 알곡 � 천 국창고 � 들 인후

주가베풀 � 잔 치 자리 � 우 리참여 � 하 겠네

3. 아침과� 저녁에� 수고하여� 다같이� 일하는� 온식구가

한상에� 둘러서� 먹고마셔� 여기가� 우리의� 낙원이라
후렴 무르익은 � 저 곡식은 � 낫 을 � 기 다리는데

때가지나 � 가 기전에 � 어 서 � 추수 합시다 (아멘)� � �
후렴 고마워라 � 임마누엘 � 예수만 � 섬기는 � 우리집

고마워라� 임마누엘� 복되고 � 즐거운 � 하루하루

기 도 맡 은 이
주기도문

은혜의� 하나님.� 한� 해� 동안� 우리를� 풍성한� 은혜로� 채워주시고� 이끌어

주심에� 감사드립니다.� 이� 시간� 추석을� 맞이하여� 온� 가족이� 함께� 예배

하오니,�이�예배를�기뻐�받아주소서.

사랑의� 하나님,� 주님이� 주신� 것을� 나눌� 줄� 아는� 우리� 가정이� 되게� 하

소서.� 그리고� 삶의� 터전에� 주님의� 복이� 흘러넘치며� 화목하고� 형통한�

가정이�되게�하소서.�

그리고�무엇보다�주님의�기쁨이�되는�가정이�되게�하소서.

우리�주�예수�그리스도의�이름으로�기도드립니다.�아멘.

하늘에�계신�우리�아버지,

아버지의�이름을�거룩하게�하시며

아버지의�나라가�오게�하시며,

아버지의�뜻이�하늘에서와�같이�땅에서도�이루어지게�하소서.

오늘�우리에게�일용�양식을�주시고,

우리가�우리에게�잘못한�사람을�용서하여�준�것�같이

우리�죄를�용서하여�주시고,

우리를�시험에�빠지지�않게�하시고,�악에서�구하소서.

나라와�권능과�영광이�영원히�아버지의�것입니다.�아멘.


